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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골자로 한 데이터 3법을 필두로, 데이터 경제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이미 여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전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고,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합종연횡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 5월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코스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총 9곳을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으로 선정해 업권별/유형별 데이터의 관리 

및 유통을 전담하도록 했다.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개별 계약을 맺기보다, 중계

기관과의 일대다 구조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독점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전자신문(정부 지정 마이

데이터 중계기관, 이중 규제로 '개점휴업' 우려. 20.8.6)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

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 등에 다수 규제 항목을 신설해 중계기관의 

역할과 범위를 축소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 신청 기업과 자산 10조 

이상 기업 등의 중계기관 이용을 막았다는 것. 

물론, 일부 기업의 데이터 독점 문제는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될 

만한 문제다. 공정위원장까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단순 효율성만을 따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

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은 사업 규모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데이터 축적/가공 및 유통과 데이터 활용 사이 공백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하다. 축적되고 가공된 데이터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증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 축적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의 출처 와 정합성은 물론이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수다.  

https://www.etnews.com/20200806000181
https://www.etnews.com/2020080600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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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댐, 
그리고 데이터 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2일,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이 목표다. 

총 2,10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4,991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대형 사업이

다.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2) 인공지능 바우처, (3)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바우처 사업, (4)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5)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6) 클라우드 이용바우처 사업, (7)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등 7개의 주요 

사업으로 진행된다. 

[그림 1] 데이터 댐 7개 사업의 연계 구성도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발췌)



Copyright © 2020 BLOCKO. All rights reserved. 5

이 중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은 데이터 댐의 핵심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5개 플랫폼과 50개 센터 추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을 비롯해 총 15개의 플랫폼이 생기는 

것. 과학기술정통부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여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지

난 2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구축된 플랫폼 및 센터를 통해 유통되는 데이터의 정합성이나 위변조 

여부, 데이터 변경/활용 등을 추적하는 내용은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편집이 쉬운 일반 파일(csv, 

json) 형태로 유통되기에, 해당 데이터가 어떻게 변형되고 사용되는지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다. 현재 KDX 한국데이터 거래소에 올라온 4,725건의 데이터 중 

약 97% 가 넘는 4,622건이 파일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특히, 카드 결제정보나 

기지국 데이터에 기반한 이동경로 등 고차원적인 데이터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해당 데이터의 정합성이나 사후 추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https://www.msit.go.kr/SYNAP/skin/doc.html?fn=aabd1ae6a8e55631004caa907730f0d8&rs=/SYNAP/sn3hcv/result/202009/
https://kdx.kr/dat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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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T (Decentralized Trusted 
Timestamping)

이렇듯 수많은 데이터가 수집·유통·활용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보증하고 

향후 활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점확인(데이터 박제) 서비스는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사용

되어 왔다. 카카오페이가 초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인증 서비스를 지원했고, 

입시 커뮤니티인 오르비에서는 커뮤니티에 올린 텍스트 및 각종 데이터 해쉬값을 

‘dDNA’라는 이름으로 박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블로코는 데이터에 신뢰를 입히는 ‘데이터 공증’을 위해 

DTT 얼라이언스를 제안한다. DTT는 Decentralized Trusted Timestamping

의 약자로 ‘탈중앙화 신뢰 시점확인’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로 기존의 중앙

화 된 방식을 대체하는 분산 TSA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장 기회와 장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업공동체(얼라이언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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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 중앙화 TSA와 DTT 얼라이언스의 개념도 비교

DTT 얼라이언스는 블록체인 기술로 기존의 중앙화 된 TSA저장 방식을 대체하는 

분산 TSA서비스를 위한 컨소시엄으로, 국경이나 서비스 시간, 또는 위탁 저장 

기관의 신뢰도를 넘어서서 전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일 

장애 없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적인 데이터를 교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TT 얼라이언스는 데이터의 정합성과 보장을 통해 참여기업 모두 쉽게 비대면 

시장과 사설 인증을 포함한 ‘데이터 공증’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한다. DTT 

얼라이언스의 TSA는 회원사 간 데이터를 서로 보장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내부적인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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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TT 기술 비교 차트

기업공동체로 운영되는 DTT를 활용할 경우, 기존 TSA에 비해 누릴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공전소나 3rd party가 제공하는 값비싼 스토리지 비용 및 높은 비트코인 수수료 

대신 DTT 얼라이언스의 블록체인으로 손쉽게 데이터 무결성 보장.

•기존 TTP를 통한 TSA저장/검증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자를 통한 

사건, 사고 등에 대한 완전한 방어 가능(검증 행위의 완전한 중립성 담보)

•규제 산업인 기존의 기준을 기술 산업으로 바꿈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확보 (자본

요건·물적요건이 아닌 기술적·인적 요건이 더 중요한 산업으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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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TT 얼라이언스의 목표 데이터

전자문서 인증 및 TSA는 DTT 얼라이언스의 첫번째 타겟이며 추후에는 금융, 

공공 뿐만 아니라MyData, 의료 기록 관리, 개발 코드 감사 등 다양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DTT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간 블록체

인과 분산 DB를 활용해 공통의 데이터를 관리해 데이터 독점에 대한 우려를 최소

화 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생각해볼 수 있다. 

COVID-19 이후 정부에서도 디지털/비대면/SOC를 디지털 뉴딜 산업의 키워드로 

제시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라고 하여 ‘뉴노멀’ 이라고도 

한다.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와 같은 

언컨택트,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데이터의 신뢰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DTT 얼라이언스는 뉴노멀 사회의 신뢰를 위한 사회적 간접 자본(SOC)이 될 수 

있다. 신뢰가 생기게 되면 IT 산업 전반은 물론,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블로코는 DTT 얼라이언스를 통해 합의된 기업들이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형성

하여 데이터를 증명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데이터 공증의 기술적 해결을 

제시합니다. 현재 DTT 얼라이언스에는 국내외 대표 클라우드 및 SI 업체가 참여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출범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참여 관련 문의 및 상세 자료 

요청은 블로코 대표 이메일 (marketing@blocko.io)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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